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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
- 전국 지자체 최초, 정부 지원 못 받는 퇴소자들에게도 5백만 원 지원 -

- 4개월 이상 시설에서 보호받은 19세 이상자로 확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

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

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6월부터 지원한

다고 밝혔다.

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

자립지원금 충족조건(▲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▲1년이 경과 ▲만 19

세 이상 퇴소)이 될 때,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 따라서 만 19세 

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,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

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. 

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, 지

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, 이들은 모두 친족 

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. 그러나 그중 5명(12%)만이 퇴소 시 정

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, 지원금은 보증금, 대학 등록금, 월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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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

지대를 해소하고,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 없

이,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

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※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기준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

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

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

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구 분 정부(여성가족부) 인천시 비 고
입소연령 19세 미만 나이제한 없음

시설 보호기간 1년 이상 4개월 이상
퇴소연령 만19세 이상 만19세 이상


